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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상청, 선진기상기술력 아세안 국가를 누비다

- 캄보디아와 업무협약 체결, 미얀마 기상관측시스템 공여식 개최 

□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12월 9일(월) 캄보디아(프놈펜)와 기상관측시스템

구축 공적개발원조(ODA)사업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, 12월 11일(수)

미얀마(네피도)와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

공여식을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업무협약과 공여식은 정부의 ‘신남방정책’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의

선진 기상기술 공여를 통해 아세안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

마련되었다.

□ 이번 기상청과 캄보디아 업무협약은 캄보디아의 기상재해 실시간 

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한 ‘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(2019~2022)’을 

위해 마련되었다.

○ 주요 내용은 △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(27소) △ 기상관측자료 수집 및 

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△ 시스템 운영 및 자료 활용 교육 훈련 등이다.

□ 또한, 기상청은 2017년부터 진행한 ‘미얀마 기상재해감시시스템 

현대화 사업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공여식을 개최하고, 미얀마 

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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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이번 사업의 공여식에서는 이상화 주미얀마 대사를 비롯하여 미얀마 

고위 인사(△교통통신부 장관 △사회복지안전부 장관 △자원환경부 장관 △농림

식품부 장관 등)들이 참석하여, 한국의 기상기술 공여에 대한 뜨거운 

관심을 표명했다.

○ 이는 ,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‘2019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담’과

‘한-메콩 정상회담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앞으로의 협력 확대에 

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이번 기상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

우리나라의 기상기술력을 아시아 지역 내 확대하는 계기가 될 

것으로 기대됩니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내 기상기술 및 기상산업의 

해외진출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붙임: 한-캄보디아, 한-미얀마 기상협력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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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한-캄보디아 및 한-미얀마 기상협력 사진

|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김종석 기상청장(왼쪽)과 림켄호르(Lim Kean Hor) 
수자원기상부 장관(오른쪽) (12. 9., 캄보디아 프놈펜) |  

| 한-캄보디아 ODA 사업 협약 체결 단체사진(12. 9., 캄보디아 프놈펜)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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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비 인도서에 서명하는 이용섭 국제협력과장(왼쪽)과 쉐인 킨 초초(Ms. Khin Cho Cho Shein) 
미얀마 기상청 부청장(오른쪽) (12. 11., 미얀마 네피도) |

뒷열 왼쪽부터 김종석 기상청장, 탄트 신 마웅(Mr. Thant Sin Maung) 교통통신부장관, 이상화 대사

| 한-미얀마 ODA 사업 공여식 단체사진(12. 11., 미얀마 네피도) |


